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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중국 지식인의 공공영역 논의를 통해 본 담론 네트워크 함의

                                           최 은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1)

 1. 들어가는 말
 
  개혁개방이래 시장경제의 도입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상업화를 진행해 나갔으며 이에 따라 
이전과 비교해 국가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탈정치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거 존재
하지 않았던 사적영역 혹 개인영역이 자본주의의 전개와 함께 사회전반에서 출현했다. 1980년
대는 이러한 개인의 주체적 발견의 시대라 할 수 있고 더불어 개인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 시
대의 시작이기도 했다. 1990년대 역시 지식의 소비자로서의 대중이 출현하면서 대중문화가 형
성되었는데 지식의 생산자로서 독점적 위치에 존재하던 지식인들이 주변화 되어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인문정신논쟁도 전개되었다. 이렇게 전환기 중국에서는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관계
가 형성되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국가 사회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을까. 국가에 독립된 사
회의 영역은 형성 가능할 수 있는가. 또 실제 국가의 압도적 힘에 대해 대항할 담론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사회적 영역, 대항담론의 공간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 계몽의 논의 속
에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고되기 시작했고 실제 서구사회에서 논의되던 공공영역(Public 
sphere)에 대한 논의가  중국에서도 도입되어 이념적 차원에서 또한 현실적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서구와 중국의 국가사회의 관계를 동일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적 맥락으로 
이러한 공공영역의 논의와 적용의 부절적함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러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환기 중국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인식의 차
이와 공공영역을 통해 중국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 때문이다. 
  여전히 국가가 사회를 압도하고 있지만 경제개혁의 진행과 세계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변화
의 요소는 사회적 공간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기 때문이다. 80년대 이래 과거와 비
교해 국가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가면서 국가에 대항할 새로운 담론의 영역이 지식인을 
중심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형성되어 나가면서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일어났
지만 여전히 강력한 국가권력에 대한 독립된 영역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공공영역의 형성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대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다시 증폭되었다. 
1992년 남순강화 이래 권위주의적 정권체제를 지속해 가면서 시장경제를 확대시켜 경제적 성
장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온 중국은 90년대 후반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에 진입했다. 인터넷의 
보급은 국가와 시장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동인이 되었다. 즉 인터넷을 수단으
로 담론을 형성할 공간이 마련되면서 인터넷의 소위 ‘공공영역’이 사회문화 뿐 아니라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잠재력을 지닌 공간으로 주목된 것이다. 특히 2003년 인터넷 매체를 매개로 
한 손지강 사건을 기점으로 인터넷의 공공영역이 중국의 정치사회변화를 이끌 중요한 가능성
이 현실적으로 목도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공공영역과 관련된 연구는 이념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와의 관련성 및 민주화의 가능
성 여부 등의 거시적인 부분을 다루는 연구에서 공공영역의 중요한 수단인 매체의 문제를 다
1)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음(NRF-2009-362-B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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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연구까지 다양하다. 인터넷 공공영역 역시 이러한 매체의 문제로 연구되고 있다. 이는 
공공영역의 중국에 대한 적용의 가능성 여부와 한계에 대한 연구의 성격을 띠며 실제 공공영
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연구
들이 논의가 제기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배제된 채 적용의 문제나, 존재의 규명에 
치우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들을 포괄하여 왜 중국에서 공공영역의 문제가 논의되었는가를 중국의 역
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중국에서 논의되는 공공영역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러
한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와 공공영역 논의의 내용을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매체의 문제와 관
련지어 살펴보므로써, 중국에서 담론형성의 네트워크 형성과정과 특징의 일면을 드러내 보고
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전환기 중국사회에서 지식인과 대중 및 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나갔는가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2. 개혁개방이래 시민사회 논쟁과 공공영역 개념 논의의 변화

  공공영역을 주제로 하는 연구의 추이를 CNKI의 주제 검색을 실시한 결과 개혁개방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10년간은 공공영역에 대한 논문은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1980년대에는 
없고 1990년에서 1999년까지 18개, 2000년 이래로 1152개의 논문과 글이 있는 것으로 검색
된다.2) 그러므로 많은 논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주제가 2000년 이래로 연구되고 있
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2000년 이래의 추이는 어떠한가. 1999년 9개의 논문에서 2004
년 34개, 2005년 71개, 2006년 114개, 2007년 132, 2008년 142개로 2005년 늘어나다가 
2006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2010년 174개, 2011년 184개 그리고 2012년 
현재까지 118개로 비슷한 수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2000년 이래 공공영역에 대한 지
식인들의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2006년 이래로 일정한 연구영역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대부터 공공영역이라는 개념은 철학, 정치
학, 사회학, 신문매체학 등 관련 학과의 연구의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학술계의 공공주제
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 
  그렇다면 1990년대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연구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주요한 
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공공영역 논의는 시민사회이론의 맥락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이래 여러차례의 논쟁을 일으킨 시민사회이론 관련 논쟁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 민주
의 문제 등을 내포한 것이었다. 우선 90년대 이래 경제개혁에 따른 도시 상공업자의 출현 등
이 체제 밖의 공간에 등장했다는 현실인식이 논의를 불러일으킨 배경이 되었다. 당시 지식인
들은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문제를 인식하고자 했으
나 이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른 것이었다. 
  시민사회론은 해외 중국 연구학계와 중국의 사상계 모두에서 동시에 전개되었는데 시간적으
로는 해외 중국학계가 시민사회의 토론을 조금 더 먼저 진행했지만 해외와 중국 모두 중국에
서 시민사회나 공공영역이 존재했는가를 규명하려는 문제의식에서는 동일했고 주로 청말 이래 
사회에서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중화권학계에 도입된 후 여러 가

2) CNKI 2012년 11월 7일 현재
3) 袁光鋒,  「國家,市場,社會與網絡化社會中的公共場域建構——以“網絡公共領域”的研究為線索」, 來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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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대만에서는 민간사회로 번역되어 국가권위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이
론이 될 수 있었던 반면, 중국은 간양(甘陽)이 1991년 민간사회로 번역을 했지만 대항관계로 
보지 않았고 梁治平도 민간사회와 국가를 조화와 합작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것은 대만과 중국에서 각각의 맥락에 따라 개념의 수용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90년대 중국은 과거와 비교한 국가세력의 약화에 주목하면서 자연스런 사회세력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王紹光과 胡鞍鋼의 1993년 <중국국가능력보고>나 孫立平의 연구는 
모두 10여년의 개혁을 거쳐 정부의 통제범위와 통제력이 약화되어 사회의 자주화가 효과적으
로 추진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은 鄧正來와 景躍進이 『中國社會科學季刊』 창간호에 
발표한 「建構中國的市民社會」라는 글에서 비롯되었다. 1992년 중국개혁이 새로운 조정기를 
맞아 국가와 사회관계의 양호성을 살펴본다면 시장경제가 사회적 자주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
로 낙관적으로 보았고 제도적 규범만 갖춘다면 시민사회의 이익집단이 정치생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전개한 이유는 80년대 중국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사적영역이 생겨나게 되고 국가의 전면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1989년 이후 지
식인들은 개인과 국가의 범주로는 강대한 국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때문에 시민사
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다.4) 
  90년대 시민사회론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점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국가에 독립된 
사회관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가 침투된 사회라는 관점이었다. 전자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
은 바로 정치와 경제의 분리이며 시민사회는 경제과정이 분리된 결과로서 시민사회는 이 때문
에 정치적 성격의 밖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公共論叢』잡지에 모인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의 주장에서 대표되는데 張曙光, 盛洪 등의 글 「市場邏輯與國家觀念」이라는 글에 
는 “시장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며 국가는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다. 시장논리는 개인권리가 자
유롭게 교역하는 것으로 개인자유의 확립과 보장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권리의 
보호를 기초로 그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이고 개인의 독립지위와 자유권리가 확립된 국가제도
가 민주제도”라고 설명되었다. 劉軍寧은 공공이익에 대해 시장에서 사적 이익은 공적이익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하므로서 시장질서가 자연조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의 임무는 시장질
서의 유지를 돕는 것이 되어 소정부, 대사회를 주장했다. 汪丁丁은 시장은 나누어진 지식을 
소통시키는 작용을 하며 사유재산권이 기초가 되는 자본적 질서가 자본주의에 가장 합당한 질
서라고 했다. 
 당시 하이에크(Hayek) 영향을 받았던 이들은 시장질서를 사회질서라고 보았고 이는 국가에 
독립된 별도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한 국가사회의 해석
은 사회와 정치를 서로 분할시켜 국가는 공적 영역, 정치적 범위이고 사회는 개인적 영역으로 
정치가 간섭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가 발전
하는 것이 바로 민주화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중국사회 현실에
서 나타나는 부패와 불공정의 문제가 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즉 시민사회가 
발전하면 다원적 민주정치의 사회적 기초가 되고 국가체제가 저절로 제어될 것이라고 주장했
지만 현실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저절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王紹光, 張汝倫, 汪暉는 이러한 시민사회론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王紹光은 「關於市民社會
4)許紀霖, 「從範型的確立轉向範例的論證, 國家與社會」, 305-306쪽, 成度, 『有關市民社會與公共領域的

論爭』, 二十一世紀雙月刊 總第88期, 2005年 4月號 ,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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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起點思考」에서 중국사상계는 시장경제관계로만 시민사회가 지닌 중요한 부분을 규정해버리
고 시장경제로 인한 시민사회를 사적인 경쟁장소로 국한시켜 버렸다고 한다. 즉 중국은 경제
적 유리함을 지니면 정치적 발언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지위가 낮은 민중은 정치참여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는 경제민주화의 과정을 겪지 못한 상태에서는 왜곡된 정치민주화 과정을 겪을 수 밖
에 없다고 보았다. 張汝倫은 시민사회는 민주정치를 실제 보장할 수 없는 투쟁의 장소이며 역
사적 산물이라고 보았고 汪暉도 시민사회와 국가간 관계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의 개혁은 국가가 주도했고 시민사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국가권력이 
이미 이 시민사회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 중국사상계가 만들어낸 시민사회의 
자발적 질서란 실제는 인위적 결과이며 정치와 경제영역 분리의 노력결과이나 실제 성립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관은 국가에 독립된 사회가 아닌 권력이 침투된 사회로 보는 사회
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는 비록 경제활동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지만 정치적 범
위와 개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시민사회는 정치권력과 경제 내지 문화권력의 상
호교차적 사회구조로 형성되는 것이고 그 내부도 복잡한 권력관계로 구성되며 이 때문에 사회
는 자족적인 사적 영역일 수 없고 서로 투쟁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회
는 정치적 개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장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론에 나타난 국가 사회관의 다른 이해는 ‘공공영역’ 개념의 해석에도 연장
된다. 즉 하버마스(Habermas)의 『公共領域的結構典型』이 1989년 중국에서 출판된 이후 해외 
중국학계든 중국내 학술계에서든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을 동일시 하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공공영역(public sphere)은 국가와 시민사회 간을 경계 짓는 영역을 의미한다. 공공영역의 
원칙은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여 이성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며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
다. 서구의 고대사회에서부터 절대왕정시기까지 공공공간이라는 개념이 한나 아론트(Arendt)
에서 비롯되었던 것에서 착안하여 하버마스(Harbemars)는 역사적으로 부르조아 공공영역이 
형성된 것을 증명했고 또 이러한 공공영역 형성의 중요한 수단인 매체가 상업화되어 공공성 
확보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에서 공공영역 개념이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공영역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출현한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어
느 국가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이상적 영역으로서의 개념틀이라는 두가지 성격을 지닌다. 즉 
현실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이상적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도 하버마스가 정의한 개념의 공공영역이 명확히 존재했다고 증명하기 어려웠고 중
국 역시 서구와 다른 역사적 경험과 사회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영역의 존
재의 논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98년 汪暉는 『문화와 공공성』을 출판하고 공공영역이 당대정치생활에서 갖는 의의를 논
의했다. 汪暉는 하버마스가 공공성에 대한 관점으로 자유주의의 보편주의 권리이론을 비판하
였고 보았다. 그는 Arendt와 하버마스의 논리를 가져와 현대사회의 공사영역의 분리에 따라 
시장원칙이 점차 사회를 지배하여 사적영역은 사회영역으로 전화했고 이러한 시장원칙이 사회
의 주도적 원칙이 된 것 자체가 공공성이 상실되고 정치가 소수엘리트에 의해 장악되고 국가
와 민중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진정한 민주가 쇠퇴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공영역에 대중들
이 참여할 기회를 잃었고 공공성이 그러므로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공공영역은 허위의 공공영
역이라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공공영역을 언급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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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이다.5)
  그는 공공영역이 담보해야 할 공공성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공공영역은 권력층에 의해 배타
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성립되는 특성이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부르조아계급 역시 
부르조아 계급이 공공영역을 주도하며 이러한 상태를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체제 합법
화 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중국의 개혁개방이래의 공공영역은 부르조아 계층 혹 이익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계급적 특성이 은폐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영역의 중요한 수단인 매체
가 권력과 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매체를 둘러싼 공공영역내에서 계급투쟁
이 필요하고 대중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성은 대중의 진정한 
평등의 문제 없이 확보될 수 없다고 보고 공공영역을 투명하고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보는 것
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했다. 
  왕후이는 매체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의 통제를 언급하기 보다는 상
업화의 문제를 중시했다. 즉 매체의 공공영역을 장악할 이익집단들의 담론 속에 민중의 실제
적 문화와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다만 상업적 대중문화 소비문화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공영역을 형성을 하기 위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문제가 
공공영역 논의의 주제가 아니라 매체의 작동내부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평등성에 주목하자고 
주장했다. 억압받는 계층의 목소리가 배제된 공공영역의 공공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6)
  許紀霖은 “…어떠한 문화와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졌다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판단할 수 있
는데 그것이 바로 일종의 공공영역이라는 것이다.”7) 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도 사대부가 황제체
제 밖에서 자신들의 여론을 세웠고 동한의 태학에서 명말의 동림서원까지 모두 고대의 공공영
역이다라고 하여 국가권력의 밖에 있는 공공영역의 존재자체에 대한 규명 및 중국의 공공영역
의 특성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더 중시했다. 즉 국가권력의 약화되지만 사회영역이 덜 발전하
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식인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회구조라면 지식인들의 공공영역에
서의 관여와 참여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8)
  이외에도 공공영역개념은 서구특정 역사단계에 사회전체의 변천과정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
는 것이고 서구자유주의모델 하의 자본가계급의 공공영역이라는 것으로 서구공권력 즉 국가와 
경제사회관계의 이론학설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공공영역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역사에서 구체적인 국가, 시장, 사회관계속에서 살펴져야 하는 것이지 추상적인 어떤 이념모
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9) 
  중국을 방문하기도 한 하버마스가 2004년 <공공공간과 정치공공영역- 나의 두 가지 사상주
제의 생활역사근원 공공공간과 정치공공영역>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이론체계의 형성발전의 
근원을 소개하면서 공공영역은 민주정치의 실제상황을 계측하게 하는 용도가 된다고 주장하게 
되자 민주화의 척도로서 공공영역은 더욱 주목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공영역논의는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역을 통해 민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
으로 전개된 것으로 심화된 것이다. 즉 시민사회를 공공영역과 동일하게 인식한다면 공공영역
의 개념과 이념을 중국에 적용했을 때 비판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왕휘 등은 
하버마스의 공공영역론의 논의를 통해 민주의 보편문제 특별히 자본주의 민주의 타락문제를 
5) 石登, 「国内学界关于公共领域的研究综述」, 『新闻世界』, 2011-08-10, 299쪽
6) 汪暉, 『別求新聲』, 北京大學出版社, 2010, 338쪽
7) 近代中國的公共領域,士林,2003.2
8) 王妍, 『我国公共知识分子与公共领域建构研究』, 暨南大学, 2010-04-01, 5쪽
9) 夏倩芳，黃月琴，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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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려 했다. 즉 중국의 시민사회 이해는 사회주의를 맹목적으로 비판해 가는 과정에서 자
본주의민주가 지닌 문제를 소홀히 하여10) 공공영역논의가 중국시장화와 관련된 시민사회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가 심화되었지만 정치개혁에는 진전이 없었다. 순리핑은 90년대 시장화가 민주발전
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심각한 사회분화만 초래했으며 정치자본이 시장에서 권력을 강화
하여 경제자본을 획득하여 엘리트를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개혁과정 중 형성된 중산계급도 민
주화의 주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이익집단에 불과하여 
정치개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설명
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공공영역 개념이 논의된 것이라고 분석된다. 공공영역 개념은 당대 중
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과 허위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문제에 대한 제기를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공공영역의 주요한 수단인 매체가 상업화되면서 권력과의 충돌이나 협력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자 이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영역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등장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공공영역논의가 학계의 초점이 되고 있
다. 인터넷과 공공영역을 관건사로  찾아보면 중국기간망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검색되
는 논문은 130편이고 비록 공공영역이라는 표제는 없어도 문장 내에서 이미 공공영역이론을 
사용하고 있다. 광의로 말하면 인터넷 정치참여, 인터넷여론감독 등도 인터넷공공영역연구의 
관련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 폭민, 언어폭력 등의 연구도 인터넷 공공성과 관련이 있는 
연구라 할 때 공공영역 논의는 이미 중국사회를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온라인 포럼(논단)은 기존의 매체의 공공영역의 기능과 등치하여 주목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논단을 포함하는 온라인 공간을 공공영역으로 간주하는 경우와11) 사이버공간
의 공공여론의 힘을 고려하면 인터넷은 사회의 주도적 미디어가 될 것이고 중국에서 이상적인 
공공영역을 만들게 이끌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12)
  반면 자유로운 토론의 공간을 만들었지만 꼭 이것이 공공영역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주장도 존재한다.13) 즉 가상공간에서 정보는 개인을 분산시키며 온라인 담론의 수준도 상
업적인 수준일 뿐이라는 것이다.14)  
  그러므로 현재까지 공공영역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공공영역은 정보기술의 힘을 통해 현실
에서 이루어졌다는 현실주의와 공공영역은 이상적인 것일 뿐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유토피아주의적 경향을 띠는 형태이므로 이러한 경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시장, 
사회의 분석 중 중국의 상황에서 공공영역의 이론적 특징을 경험적으로 분석해야한다.15)
  이상의 중국사회에서 전개된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논의가 지니는 함의를 살펴본 결과 공공
영역의 논의는 시민사회론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공공영역을 통해 중국의 새로운 국가 
사회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필요성 속에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3. 중국의 매체개혁과 공공영역의 형성

10)  Arif Dirlik
11) Schules, 2005; Dahlberg, 2005; Fung, 2000; Kellner, 2004
12) Luo, 2005.
13) Benkler, 2006
14) Dahlberg,2001; Franko, 2005; Papacharissi, 2002; Katz, 1997; Luke 1998
15) 袁光鋒，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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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영역 논의는 주로 매체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또 
토론을 거쳐야 시간과 공간의 확산이 가능하여 공공영역을 형성한다. 매체의 중개가 없다면 
공공논단은 지역적이거나 국부적 층차에 머물고 만다. 또한 매체가 공공의제를 제시해야 하는
데 그래야 공공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이래 매체개혁을 통한 매체의 상업화의 문제 및 인터넷 신매체의 등장이 초래한 변
화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매체환경의 변화가 공공영역 논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
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영역을 사회대중이 접촉하는 관념과 정보라고 정의할 경우 어느 사회든 모두 공공영역을 
지니고 있다고 보게 되며 서구와 중국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공공영역은 매체와 등치되
는 것으로 이해된다.16)
  중국에서 매체는 1980년대 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관여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이 개
혁에 참여하면서 외국의 문화와 관념을 수입하고 개혁의 논의를 설파하면서 중요한 담론형성
의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적 지식인과 체제가 결합한 개혁방안이 1989년 
실패로 끝나면서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공공영역이 변화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매체기구는 대개 국가가 여전히 소유주로서 사영기업이 TV프로그램을 만들어
도 국가가 소유한 방송국에서만 방송을 할 수 있고 개인기업가가 도서를 발행해도 국유 출판
사에서만 합법적인 도서출판이 가능하다. 잡지소유제도도 내용생산과 발행의 영역은 자유롭지
만 출판은 출판사에서 하는 것으로 매체기구가 기업적 경영관리를 하지만 소유는 국가이므로 
고용과 해고, 내용출판과 방영의 허가와 금지 등은 상급정부와 당조직이 관여할 수 있는 체제
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는 국가의 통제를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은 분명하지만 
기업적 경영으로 이윤을 얻어야 하는 매체기구의 상업적 성격이 시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작동
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이 있다. 
  중국매체의 상업화는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현저히 나타나 매체를 기업화 하는 
것 이었는데 이로 인해 매체기구는 국가의 행정보조를 받는 대신 시장의 상황에 맞추게 된다.  
매체는 시장의 상황에서 이윤을 획득할 광고수입을 통해 확장되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도태
되었다. 2000년 이래 광고수입이 6억 달러를 초과하는 중앙방송국의 경우는 소유주는 국가이
지만 운영방식은 기업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였다. 매체의 수입은 광고수입에 의존하게 되
었는데 1990년 25위안이던 광고소비가 2000년에는 1,856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가장 많은 광
고수입은 TV와 신문잡지라는 면에서 광고의 발전과 매체의 발전이 상호작용을 통해 매체의 
상업화를 촉진해 나간 것이다. 
  매체의 분산화 관리 정책도 함께 진행되어 매체가 자주권을 지니는 방향으로 나아가 1990
년대 중기 이래 新華書店의 독점적 도서발행이 아닌 사영서점들이 도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
고 1995년에는 국외영상물 수입조례의 변화에 따른 외국영상물의 중국내 수입이 자유로워지
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매체가 다양화되고 양적으로도 급성장을 하게 되었으나 국가 주도의 매
체개혁이었다.17)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공공영역 형성을 가능하게 했는가. 1994년 이래의 인문정신
논쟁에서 <독서>, <문예비평>, <신화문적>, <중국사회과학>, <철학연구>, <인민일보>, <문회

16) 麥康勉(Barrett McCormick), 「中國媒體商業化與公共領域變遷」, 『二十一世紀雙月刊』, 2003年 6月
號 總第77期, 27쪽.

17) 매체개혁의 성격과 매체의 다양화 및 수적 증가에 대해서는 「중국매체의 성격과 함의-담론 생성과 
확산의 기제」, 『중국연구』, 2011.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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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광명일보>등 30여개 이상의 잡지에서 張賢亮, 王蒙, 趙毅衡, 陳平原, 張承志 등이 참여
한 이 논쟁은 매체의 상업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였다. 즉 인문정신이 상업화로 인해 약
화되고 논의의 공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전통매체의 상업화 개혁과정에서 지식
인의 논의 공간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매체의 상업성은 저급한 대중의 상업문화만을 
담보할 뿐이라고 비판되었다. 즉 점차 확대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과 대조적으로 지식인들의 
담론 공간은 축소되었고 주변화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매체개혁이 국가 주도의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매체의 상업화 자체가 대중의 수요에 
부응하려는 과정에서 공공영역 형성 가능성을 만들어 낸 측면도 존재한다.18) CCTV뉴스로서 
1994년 4월 1일 13분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焦點訪談 프로그램을 보면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시청자는 매일 2-2.5억명이 시청했던 측면에서 주목된다.19) 물론 이러한 프
로그램이 국가의 중대한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아닌 저급 관료의 권력남용문제에 대
한 고발의 차원이라고 할지라도20) 대중의 관심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했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단순한 정부의 대변도구가 아닌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공
공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매체시장의 경쟁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했고 또한 
이러한 시장화의 전개 속에서 매체도 점차 편집에서 자유와 독립을 지니게 되었다.21)
   매체의 시장화가 초래한 변화는 신문 「남방주말」의 영향력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남방주
말은 1984년 2월 창간된 이래 32판의 종합주간신문으로 성장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
서 발행량과 광고수입 역시 커졌다.22) 체제의 보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또한 자주적 공공영역
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양화된 공공언론을 추동시킨 것은 확실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1984년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오락성 문화신문의 성격으로 사회를 반영하고, 개혁에 복무하
며, 생활에 근접한다는 것을 방침으로 했는데 1988년 9월 이래 사회문제 분석을 강조하기 시
작했다. 상해, 북경에 분점을 두고 1992년 8판으로 확대했고  남순강화 이후 1993년 제 507
기부터는 백 만부 이상 팔리게 된다.23)특히 1995년부터 신속한 보도와 민생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의 불공정을 폭로했고 NGO인 <녹색화평> 등 사회조직과도 실질적인 연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도 연계를 맺었다. 2004년 11월 16일 <녹색화평>이 云南의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남방주말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12월 16일 남방주말이 
보도를 한 뒤 녹색화평이 北京青年报, 中国日报, 中国青年报, 东方卫视 등 매체에 확대 보도
를 한 것도 남방주말의 사회적 보도와 여론주도의 역할에 기인한다.24) 남방주말의 자유담란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루어지는 토론의 장이다. 주로 정치, 법률, 공민권, 반부패등을 다
루었다. 이러한 매체의 개혁과 상업화 과정에서 매체는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려 하면서 미약
하지만 공공영역을 확장해 나가려는 변화의 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매체 체
제 개혁이후 정식소유제와 암묵적 소유제간의 불명확한 한계가 조성되면서 시장의 요구에 따
라 매체기구가 국가의 통제의 범위를 조절하며 이윤을 확대해 나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매체의 상업화는 매체의 다원화를 초래하고 보다 다양한 논의의 공간을 형성하게 

18) 麥康勉(Barrett McCormick), 앞의 논문.
19) 李小萍Li Xiaoping, 2002.
20) 趙月枝
21) Chunzhi Wang，Benjamin Bates，Online Public Sphere and Democracy in China, 2008.6
22) 袁琳娜, 「南方週末與公共領域建構-以南方週末三次轉形爲線索」, 『新聞世界』, 2011. 8期 
23) 周志懿 黄逸秋 彭波, 「理想照耀现实南方週末二十五年成長史」, 『傳媒』, 2009. 8.
24) 曾繁旭, 「NGO媒体策略与空间拓展——以绿色和平建构“金光集团云南毁林”议题为个案」, 『開放時代』, 

2006年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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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혁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공공영역의 형성 가능성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면 이러한 매체의 공공적 논의의 내용은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대중의 수요에 부응하는 매체 중 신문을 보면 과거 당의 기관지 보다는 샤오바오(小報), 완
바오(晩報) 등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의 주요한 내용은 사회주의이데올
로기 담론이 아닌 개인주의, 소비욕구 등의 상업적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국가의 발전주의 이
데올로기와 경제적 자유주의, 세계화의 내용이었다.25) 잡지의 경우도 여성잡지와 스포츠 잡지 
등의 판매가 급증했는데 이는 개인 삶의 계획을 수립하는 자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주적인 개인들의 영역이 형성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들이 형성하는 공공영역의 전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1990년대 이래 주도적인 매체였던 TV에서도 대중이 수동
적으로 반응했던 과거와 달리 프로그램 선택에서 개인 문화소비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역시 
개인 영역의 생성과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대중의 자주적인 매체선택과 매체 내용의 독
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도 의미한다.26) 그러므로 매체의 중요한 담론은 소비와 더불어 
민족주의였고 이는 현대화와 세계화의 동시 진행 속에 내재된 대중의 욕망의 표현이라는 점에
서 공공성 확보의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27)

4. 인터넷 공공영역의 담론 형성 네트워크
  
  1996년 인터넷이 중국에 도입이 되었다. 인터넷은 일방적인 전달자로서의 전통매체와 달리 
대중의 참여가 용이하며 BBS등을 통해 공공토론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공공영역 논의에서 주
목을 받게 되었다.28) 이는 하버마스가 말한 공공영역이 갖춰야 하는 개방적 공간, 대중의 접
근용이성 등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인터넷의 매체의 방식으로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공공영
역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상호작용과 무제한의 정보제공으로 특
징되는 새로운 매체로서 인터넷은 아마도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일반 대중이 정치적 사안과 
대중적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포럼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이 다른 매체보다 더 진보적으로 여겨진 이유는 가상공간의 제공에 있었는데 예를 들
면 컴퓨터 네트워킹의 초기 단계에서의 전자게시판 BBS(bulletin boardsystems)가 그러했다. 
다중들이 다양한 소스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므로서 유지되는 가상공간은 현실세계의 공공영
역의 확장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현실의 공공영역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주장된다.29) 그러
므로 인터넷의 공공영역은 매체의 한계를 극복한 이상적 공공영역으로까지 여겨졌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매체의 환경과 동일하게 인터넷 역시 정부의 통제와 관리를 받았다. 정
부는 정책상 국내인터넷관련 법령의 제정과 반포, 웹관리자 사용과 관리 법규를 제정했고 경
제적 활용의 측면에서만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했다.30) 뉴스와 관련해서도 중국정부는 인터넷 
관련 규칙을 반포해서 인터넷의 뉴스보도는 관방매체에서 보도된 내용만 싣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네티즌(網民)은 더 많은 정보 제공의 통로로서 인터넷을 활

25) 레이치리, 샤오바오의 행간과 이면, 임춘성 왕샤오밍 엮음, 『21세기 중국의 문화지도』, 현실문화, 
2009,  167-198

26) 麥康勉(Barrett McCormick), 31-32쪽.
27) 백지운, 「전구화 시대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 , 황해문화,2005가을 ,203-11쪽. 
28) 온라인 공공영역의 기본적 구조에 대해서는 이광수,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식확산」,  『현대중

국의 지식생산구조』, 2012, 참고.
29) Tang&Shi, 2001
30) 郝曉鳴 李展 , 「互聯網在中國大陸的發展與公共領域」, 新加坡南洋理工大學傳播學院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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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서 횡적 소통구조를 형성해 나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통제정책에 대항하여 정보
를 소통해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PC방은 적은 금액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CCN, BBC 등 해외매체와 중국의 반체제지식인의 정치사이트 등 방화벽 
방식의 정보차단 장치로 금지된 사이트를 제외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고 
실제 법규처럼 심한 단속을 받지는 않았다.
  과거 전통매체가 전문적 지식인이 위주가 되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제한된 논
의 공간이었다는 점을 비교하면 인터넷의 네티즌은 대개 초기에는 남성위주의 고등교육자, 도
시의 중산층에서 점차 청년층 대중으로 확대되어 나갔고 급기야 급속한 수적 증대를 보였다는 
점에서 평등한 참여원칙이 강조되는 공공영역 형성 공간으로서 더 적절하였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CNNIC에 따르면 2008년 2.98억 명에서 2010년 12월 4.58억 명, 보급률은 34.3%
로서 개방적 여론 혹 담론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 네티즌의 주목을 끈 초기의 여론공간은 전자게시판 BBS로서 공공영역은 이러한 논단
성격의 싸이트를 통해 주로 설명되어 왔다. 전체적인 중국의 온라인 공간 운용상황 보고에 의
하면 정치관련 논단의 비중은 큰 편으로 전통매체와 다른 점으로 분석된다.31) 즉 130만개의 
인터넷 논단이 있고 그 규모는 세계 1위이다. 이러한 논단은 매체의 소유주체에 따라 인민망
의 强國論壇32)과 같은 정부소속매체, 상업망 소속의 바이두(百度), 天涯社區나 각 대학의 BBS 
등 세 종류로 나뉠 수 있고 내용전달의 특성상 개인 블로그나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위박) 등
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외 인터넷의 QQ, MSN 등의 사용자 9억 명이 정보를 공유 전달 확산한
다면 인터넷 공공영역의 규모와 강도는 전통매체의 전파력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인민망여론동향감측실이 2009년 77건의 영향력이 컸던 사회적 사건을 분석한 결
과 인터넷상에서 촉발된 사건이 전체 사건의 30%를 차지하는 23건이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33)
  논단의 공공영역으로서의 기능여부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1995년에서 1999년까지는 전
국적 뉴스가 상당부분 인터넷에 올라 있었고 논의는 대학의 BBS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다.34) 이런 상황에서 전통매체로서 전국적 관영매체 人民日報가 인터넷 논단을 가장 처음 만
들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의가 있었다. 즉 다원성을 보장해야 하는 논단의 성격이 관영
매체의 논단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강국논단은 형식상으로는 공공영역의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중국의 내외정치외
교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전개하고 서로 의견의 충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토론은 국가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민의를 형성하기에는 요원했다.35) 이는 강국논단의 논단편집부가 
편집한 “網友之聲”의 1999년 5월의 90편, 2000년 12월의 상반기 보름 동안의 134편의 글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단은 공공영역으로서의 기능 보다는 대중이 
불만정서를 표출하게 하여 오히려 현실의 돌출적 정치행위를 막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 공공영역의 현실적 가능성을 논하게 된 본격적 계기는 2003년의 孫志剛事件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여론을 통해 중국사회의 진보를 초래한 중요한 사건이며 매체
31) Yu, 2007
32) Zhan 2002, Wang2004, Liu2005
33) 李永刚,「互联网上的公共舆论及其生成机制」, 时间:2010-10-14 来源:文化纵横2010年10月刊

34) 劉學紅, 1999, 9쪽.
35) 王君平, 「虚拟的网络社区 现实的公共领域——浅谈强国论坛对公共领域的重构或转型」, 『中国社会

科学院研究生院学报』 , 2004年0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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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성과 공공영역의 형성이 되었다는 지표로 여겨지는 사건이다. 湖北의 대학을 졸업한 
손은 광저우의 회사로 일하러 갔는데 2003년 3월 17일 인터넷 카페에 가는 길에 거주증을 제
시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구류 중 사망했는데 이를 2003년 4월 25일 『남방도시보』가 처음 이
를 보도했고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후 법
학자, 정치학자, 변호사들이 온라인 논쟁에 참여했고 5월 14일 세 명의 변호사들이 중앙정부
가 도시법의 빈민 부랑자 소환법과 구류수단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
서를 제출했다. 이에 2003년 6월 20일 원자바오 총리가 1982년에 만들어졌던 법안을 폐지하
기에 이른다. 당시 이 사건은 정보화시대 일반시민의 승리로 기록되었고 인터넷이 대중들이 
말할 권리를 실행할 공간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과정을 좀더 살펴보면 처음 대중적 BBS Xici.net에 올려진 내용이 남방도시보라
는 대중신문에서 심화된 보도로 확대되고 다시 인터넷상의 영향력 있는 논단들이 토론을 확대
시켰다. 즉 인터넷과 대중매체가 촉발과 심화를 연계적으로 일으키는 수단이 되었으며 동시에 
네티즌들의 토론을 통해 전국적 확산이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토론에서 논의된 주요한 내용들은 사회정의, 평등, 법제화, 인권, 입헌주의로 요약되는
데 네티즌들의 다양한 생각의 표현과 논의가 인터넷의 공간에서 가능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
건에서 기존의 농민공의 문제는 주목되지 못하다가 대학생 출신이 사망한 것에서 논의가 시작
되었다든지 논의의 내용도 근본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것 보다는 인권과 입헌주의, 법제화 등
의 문제로 논의가 전개된 것을 인터넷 매체 공간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
다.36) 즉 매체의 주도적 담론이 인권과 권리평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농민공의 근본적 
발생원인인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의 문제나 연해경제의 자유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문제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권리라는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담
론이 형성된 것은 이미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영역이 평등을 담보한 대중의 민주화를 초
래할 공간으로서가 아닌 시장논리를 형성 확산하는 영역일 뿐이라는 것이다.37) 
 그렇다면 실제 논단에서 소통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터넷 토
론 중 만들어진 용어인 “躲貓貓”,“欺實馬”는 활발한 논의 속에서 형성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역시 합리적이고 평등한 토론이 진행되기 보다는 소수의 여론 주도층이 형성된다. 
  대형 포털사이트 網易의 뉴스댓글“新聞跟帖”은 싸이트에 올려진 뉴스에 대해 네티즌이 평
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네티즌간 소통과 여론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전
통매체가 전달하는 뉴스가 일방적인 것이었다면 web2.0의 도움으로 서로 소통과 대화가 가능
하게 되는 것 즉 정보의 전달이 한 방향에서 쌍방향, 다방향으로 확산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
징을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포털사이트 자체가 대중들의 공공영역 형성을 위한 인터넷 매체 기능에 
상당부분 작용한다는 점이다. 뉴스평론의 기능을 둔 新浪, 搜狐, 騰訊 등 대규모 싸이트와 달
리 網易는 단순히 기술적 공간만을 제공하는데서 나아가 댓글을 달게 하므로서 뉴스에 대한 
네티즌의 심도있는 논의를 유도했다. 이점은 전통매체에서 할 수 없었던 인터넷 매체로서의 
왕이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왕이 역시 공급하는 뉴스는 독자적 뉴스가 아니었다. 전통매체에 실린 뉴스를 전제
하도록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 매체는 전자게시판BBS와 블로그의 뉴스와 
같은 뉴스의 정보자원은 지니고 있지만 이것이 뉴스로 실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
36) 汪暉, 앞의 책, 347쪽
37) 麥康勉(Barrett McCormick), 348-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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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매체와 합작의 방식으로 네티즌과 뉴스의 직접적 연계를 맺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고자 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2008년 10월에 일어난 林嘉祥사건과 관련된 뉴스였다. 이 사건의 최초 
보도는 블로그 영상“男子猥褻11歲女童”을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소속의 奧一網이 소개한 뒤 
網易가 올리면서 발생했는데 당시 뉴스가 올라온 시각은 두 매체에서 거의 동일했다. 왕이는 
林嘉祥事件의 취재에 참여해 그 자료를 남방도시보에 제공함과 동시에 전재하여 50만이 넘는 
클릭 회수와 2만이 넘는 댓글이 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왕이는 이러한 뉴스의 경우 앞
면에 게재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는 전통매체와 왕이와 같은 인터넷 매
체가 상업적 목적에 의거해 정부의 통제 하에서도 대중의 공공영역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를 보여주는 것이다. 2008년의 왕이에서 전개된 네티즌의 공공토론은 물론이고 네티즌들이 이
름과 직책을 찾아내어 공개했고 심천 고위 간부의 부도덕성을 둘러싼 강도 높은 이성적 토론
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2009년의 네티즌이 주로 토론했던 사건들인 鄧玉嬌案, 杭州飆車案 
등도 모두 왕이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즉 인터넷 매체는 BBS와 블로그에서 뉴스의 자원을 찾고 대중 매체와의 관계를 통해 대중
이 토론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여 참여한 네티즌들의 활발한 논의를 추동해 내었고 그것은 
다시 네티즌간의 논의의 확산을 통해 공공영역을 만들어 내어 국가권력과 정부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한 것이다. 전통매체의 뉴스는 전문가에 의한 편집방침과 취재로 이루어지지만 
왕이는 클릭량과 댓글을 통해 뉴스를 결정하고 논의한다. 즉 “網易新聞48小時評論排行”에는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를 추전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편집도 결정되므로 뉴스의 선정에서 일
반 대중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매체는 전통매체에 비해 대중
의 평등한 참여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공공영역 형성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티즌이 논단, 뉴스댓글, 블로그 등에서 논의할 때 현실적으로는 여론의 지도층은 
없고 동시에 네티즌 간에도 협상과 교류가 없이 혼자말만 하고 각자의 관점만 제시하며 대부
분 개인감정의 정서만 표출한다.38) 따라서 익명의 상황에서 이성적 비판을 결여하고 언어폭력
이 난무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비이성적 사고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
제 때문에 전문 지식인의 참여나 여론 주도층의 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39)
  그런데 왕이(網易) 뉴스댓글의 대중토론을 보면 여론 주도층이 형성되는데 이는 매체 왕이
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다. 뉴스댓글 자체가 가치판단의 기준 하에 정렬된다. 왕이는 좋은 댓
글의 기준으로 “독립된 사상을 지니고 공평정의를 내포하며 훌륭한 표현과 문장력을 갖춘 글” 
로 정한다. 그리고 블러그 보도 중점은 개인블로그인 “新聞下水道”, “163內閣”에 豆瓣小組와 
QQ집단의 왕이뉴스댓글모음 등에 왕이 기준에 적합한 댓글을 소개한다. 그러므로 댓글가치판
단의 표준을 거쳐 인터넷 매체의 대중토론이 가능한 댓글의 질량이 갖춰질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熱門跟帖”과“最新熱帖”에서 늦게 달렸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댓글은 네티즌
이 바로 볼 수 있게 조치한다. 이 뿐만 아니라 뉴스댓글에서 老衲, 貧尼, 小李, 局長, 火星網
友 등등 가상역할을 부여해서 다수의 네티즌의 객관적 토론도 유도한다. 즉 老衲과 貧尼는 약
세군중을 대변하는 것으로 대개 이들의 대응방식은 농담이나 유머, 첨예한 비판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小李는 정부의 순종적 기층관리원을, 局長은 관료를 대변하는데 고답적 표현 방
식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게 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유도하며 독립적이고 현실풍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38) 袁光鋒, 앞의 논문   
39) 劉國強，袁光鋒，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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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은 기존의 매체가 제공하지 못했던 논의의 장에서 보다 책임감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인터넷 매체가 제공하는 장치가 존재한
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적 환경에 놓인 인터넷 매체의 적극적 관여의 조치로 네티즌의 주된 
관심사를 가장 잘 이슈화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 역시 전통매체와 마찬가
지로 스스로 검열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다. 網易審核組는 뉴스댓글의 내
용을 삭제하고 통제한다. 이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관건사 여과 방식에 따라 자동삭제 되거나 
직접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대중들의 불만이 초래된다.40) 그러므로 공공영역의 형성은 
국가권력과의 조율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는 대중매체와의 연계, 매체의 여론형성 기제로 여론을 이끌어 나갈 뿐 아니라 
인터넷 매체간의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 공간으로 까지 공공영역의 공간을 더 확대시켜 나갔
다. 2007년 華南虎사건(타이거게이트 사건)은 샨시지역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의 
사진이 전시회에 등장한 사건을 놓고 벌어진 진실성을 찾는 논쟁으로 天涯BBS에서 조작설이 
네티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사이버 공간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러 상업포탈 
Netease, 티엔야(天涯), 바이두(百度) 포스트 바 등에서 토론포럼이 운영되었고 대중들의 다양
한 주장이 전개되어 인터넷이 대중소통의 공공장소로서 중국인의 삶과 세계관을 변화시켰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오프라인 세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북경의 법학전공 출
신의 시민이 12월 10일 정부로부터 사실적 정보를 들을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 북경인민법정
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의 법적권리의 문제뿐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정부의 세
금남용문제는 Netease.com의 주도로 온라인 상 투표도 전개되는 등 시민의 권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시작된 사회적 사건인 周老虎事件,躲貓貓事件,杭州飆車案,鄧玉嬌案,韓
局長事件 등 인터넷이 유발한 대중의 논의가 증폭되는 과정 속에 지식인들의 심층분석과 논
의가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사건의 시작은 대개 네티즌의 소개로 이루어지고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지만 이러
한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심층분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 지식
인들은 전통 대중 매체에서 평론의 방식으로 사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네티즌들은 
이에 영향을 받고 지식인들도 온라인상의 토론에 참여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상
적 토론으로 진행해 나갔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변화시키게 되는 방식이었
다.41)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영역은 대중의 평등한 토론과 참여가 가능한 다원성이 충분히 보장되
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소위 공공지식인의 등장과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가. 중국의 인터넷 공공영역에서 지식인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
혀졌지만 대중의 평등한 참여를 제어하는 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공지식인이 공공여론을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42) 공공지식인의 
개념 역시 서구에서 들여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43) 전문영역을 넘어 공공매체나 논단에서 

40) 胡菡菡, 「網絡新聞評論：媒介建構與公共領域生成——對網易“新聞跟帖”業務的研究」, 人民網-傳媒頻
道, 2010年03月30日14:12  

41) 史鬆明，袁光鋒, 「五個過程的敘述參見」，2011.
42) 王妍, 앞의 논문, 6쪽
43) 미국철학자의 1987년 <최후의 지식인>이란 책에서 처음 제기된 용어로서 능력을 갖추고 대중에게 

대중을 위해 대표하고 표현하는 개인으로서 정치와 의식적 공공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지식인
이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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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중이 관심을 지닌 사회논쟁점에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대중에게 제공하여 사회의 관심을 
받는 지식인을 의미한다. 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매체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여론지도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들은 엘리트적 태도를 버리고 보통대중의 신분으로 의견을 표현, 공공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의 입장이 점차 여론의 방향에 영향을 주면서 사건의 해결에서 법제화
까지 가게 되므로 이들의 공공영역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인은 주로 두 가지 경로로 공공영역의 형성 활동에 참여한다. 하나는 공적의제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중을 계몽하는 것이다. 대중의 참여능력과 의식이 박약한 중국에서
는 이러한 공공지식인이 참여자와 계몽자로서의 이중신분을 통해 공공영역을 형성해 나간다.
  공공지식인은 학술회의는 물론이며 각종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블로그나 논단에 참여하지만 
공공영역의 형성 주체로서는 주로 신문이나 잡지의 서평과 평론의 형태로 참여할 때 가장 영
향력을 크게 행사한다. 대중신문인 남방도시보에는 경제학, 법학, 정치학, 역사학, 철학 등의 
지식인이 참여하고 있고 신문은 대중의 계몽을 지향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2004년에서 
2009년 12월까지 시평 2,937편은 경제학, 역사, 문학, 법률 학자와 정치학, 철학, 미디어 등
의 전공자, 대중매체 종사자 등이 기고를 했다. 대개 신문매체는 전문학자의 기고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남방도시보는 전문성을 가장 중시한다고 표방한다. 시평의 글을 그 주요한 내용을 
범주화 하여 분류해 보면 시장경제, 정부의 정책과 운용, 교육, 국제외교, 공민관념과 행위, 
공민권리, 공공정책, 법률문제, 문화, 체육, 매체나 인터넷, 환경과 동물보호, 대만문제로 나뉘
어 지며 그 비중도 시장경제의 운용문제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전문가와 대중, 매
체가 주요하게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점차 중요시 되는 내용은 공민권
리, 공민관념과 행위, 문화체육, 매체와 인터넷이라는 점에서 공공지식인의 관심이 대중의 관
심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44) 
 이러한 공공지식인의 중국사회에서의 출현은 손지강 사건에 참여한 법학학자로 주목되기 시
작했고 2004년 남방인물주간은 공공지식인을 선정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공공지식인의 선정 
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지식인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활동 영역은 2009년 이후에는 인터넷 매체에서 직접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까지 나아
갔다.  
  그러므로 공공지식인이 공공영역에서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국가의 매체 
통제와 관리의 상황 속에서 상업화 시장화된 매체가 대중의 적극적 호응과 관심에 부합하기 
위한 과정에서 독립된 공공영역을 매체가 중심이 되어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 매체의 대중참여의 확대는 지식인의 계몽과 참여의 이중적 역할을 필요하게 했
다. 2007년 블로그의 중국 도입이 이러한 현상을 더 강화시켜나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론
의 형성에서 주도권이 점차 대중에서 다원적 엘리트화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45) 블로그가 
중국에 도입되면서 전문적 지식인이 직접 대중과 소통하게 된 것이다.46) 그리고 이러한 소수 
지식인들의 여론 주도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된 것이 2012년 초 方舟子의 漢韓 폭로 사건
이다. 즉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가치와 개인의 사상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의 인터넷 여론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지도되고 다수민중이 이끌려 가는 상
태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47)

44) 王妍,앞의 논문, 29쪽
45) 杜慶杰, 『博客初探』, 安徽敎育出版社, 2008.
46) 余越, 李名亮, 「微博空間公共知識分子的身分建構」, 『今傳媒』, 2012年 9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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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과거와 달리 인터넷 상에서 참여가 미약했던 약세군체의 참여가 활성화 되면서 보
다 개방적인 온라인 공간의 형성이 기대되고 있다.48)

5. 맺음말  
 중국에서 공공영역의 논의는 중국사회의 변화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하버마스의 논의를 들여
와 중국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사회에 적용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둘
러싸고 전개되었지만 이미 변화된 중국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는 이념틀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외래의 개념이며 중국사회에 맞지 않을지라도 중국사회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
는 개념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며 중국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비판적 잣대로 기능할 수 있다
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사회와 동일시 되었지만 시민사회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국가
와 사회, 논의의 구체적 과정과 수단으로서의 매체의 역할,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중과 
지식인의 관계 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이끄는 논의가 
될 수 있었다. 
 중국에서 매체는 국가 통제와 관리의 제한 속에 놓여 있지만 시장화와 상업화의 메커니즘에 
따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선도하는 작용을 통해 국가와의 관계에서 공공영역을 형성하
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 또한 2000년대 
이래 전통적 대중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의 담론 확산의 공간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국가와 정부에 대한 대항담론의 형성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지
식인의 역할이 주목되는데 중국의 공공영역이 국가에 대한 독립적 영역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는 중국의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이 여전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대중에 대한 계몽과 참여의 이
중적 역할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
인 연구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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